
66�2006｜02

떠.나.자.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그대로! 선자령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선

자령(1,157m)은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야트막히

솟아 있는 봉우리로, 남쪽으로는 발왕산, 서쪽

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

병산이 장쾌하게 이어진다. 날씨만 좋다면 오밀

조밀한 강릉시내와 푸른 동해바다를 볼 수 있으

며 대관령일대 고원지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

진다. 눈이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겨울철 화려한 눈꽃터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등산로 역시 완만하기 때문에 겨울트레

킹 코스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등산로가 얼어있고 칼바람이 몰아치

기 때문에 아이젠과 방한복은 필수다. 보통 산

행은 구 대관령휴게소부터 시작한다. 대관령의

해발 고도가 832m여서 정상까지 300여m 밖에

표고차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리가 왕복 11

㎞에 이르기 때문에 체력안배와 안전산행에 신

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상대에서 항공통제소까지는 제법 넓은 콘

크리트길이며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엉덩이썰매

를 즐길 수 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거닐며 오르내림을 반복하다보면 철탑이 솟아

있는 새봉에 이르며, 이곳에서는 대관령 옛길과

강릉 그리고 동해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다

시 눈꽃터널을 감상하다보면 어느덧 나무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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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령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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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눈꽃트레킹의 묘미

‘선자령’

데간데없고 대관령목장의설원이 펼쳐진다. 

새봉부터 정상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완만

한 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산행

할 수 있다. 사방이 확 트인 정상에 오르면 백두

대간의 웅장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하산

은 대관령삼양목장으로 내려와도 좋고 동부능

선을 타고 초막교 코스를 이용해도 좋다. 승용

차를 가져왔거나 노약자가 있다면 다시 올라온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최근에 건립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발

전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재

생에너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으며 대

관령풍력발전 단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자전거 패달을 이용한 전기 만들기, 태양전

지 벌레, 물자동차, 바람악기, 바람농구 등 미래

에너지를 활용한 체험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아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구 영동고속도로 하

행선 대관령휴게소에 있다(문의 : 033-336-

5008, 입장료 없음, 월요일 휴관).

양떼목장

연인끼리 왔다면 순백으로 물든 6만2천평의

양떼목장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원을 두르듯

걸어가는 1.2㎞의 산책로는 40분이면 족하다.

겨울철눈꽃트레킹코스로인기있는선자령(1,157m)은백두대간주능선에야트막히솟아

있는봉우리로웅장한백두대간과강릉시내와검푸른동해바다까지한눈에감상할수있

다. 눈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겨울철이면 화려한 눈꽃을 피어내고

있고등산로역시완만하기때문에겨울트레킹코스로제격이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발전의 원리와 재생에너지 등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으며

태양전지벌레, 물자동차등미래에너지를활용한체험공간까지갖추고있어아이들교육

체험장으로그만이다.

양떼목장에서는 설원산책과 천연눈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영화 속 배경지로 명성이 높은

삼양대관령목장에서는웅장한풍력발전단지를만날수있다. 대관령스노우파크에서는눈

놀이와 얼음판 놀이 등 전통놀이체험을 할 수 있으며 양, 소, 토끼 등 동물농장을 갖추고

있다.

대관령 스노우파크의 얼음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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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원 한가운데 서 있는 오두막은‘화성으

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으로 사진촬영 포인트이

기도 하다. 초원에 예쁜 피아노까지 갖다 놓아

색다른 분위기까지 연출한다.

겨울철이면 오두막 옆 경사면은 천연눈썰매

장으로 변신한다. 아이나 어른이나 비료포대 하

나만 있으면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요

즈음은 양들을 방목하지 않기 때문에 양에게 건

초를 주는 체험은 축사에서만 가능하다. 양들을

쓰다듬으면 부드러운 솜이불을 만지는 것 같다

(문의 : 033-335-1966, 성인 2,500원/학생

2,000원).

삼양대관령목장

선자령 등반이 부담된다면 삼양대관령목장을

권한다. 차량으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

다. 굉음을 울리며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둘러보며 설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삼양대관령목장은 인체 리듬 상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7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규모만도 600만평으로 동양 최대규모의 목장이

다. 특히 우리나라의 흥행작 치고 삼양목장 신

세를 지지 않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영화촬영지

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웰컴투동막골’, ‘태극

기 휘날리며’, ‘바람의 파이터’, ‘이중간첩’,

‘연애소설’, ‘중독’, ‘별’등의 영화와 드라마

‘가을동화’의 배경 속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며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을 듯싶다. 동

절기에는 4시 이전에 들어가서 5시에는 나와야

� 대관령에 자리잡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인 양떼목장

� 삼양대관령목장의 풍력발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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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문의 : 033-336-0885, 일반 5,000원

초등학생 3,500원).

대관령 스노우파크

횡계읍 내 송천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대

관령 스노우파크는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다. 플라스틱 눈썰매, 비료부대 눈썰

매, 튜브눈썰매 등 다양한 썰매를 즐길 수 있으

며 얼음놀이장에서는 앉은뱅이썰매, 팽이치기,

빙구, 함지박컬링 등 손발이 꽁꽁 어는 것도 잊

은 채 전통 얼음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 놀이장

곳곳에 다양한 눈과 얼음조각이 조성되어 있으

며 스노우모빌을 이용한 스노우레프팅은 젊은

이들에게 인기 있다. 양, 오리, 토끼 등을 관찰

하며 직접 먹이를 줄 수 있으며 황태덕장 체험

장도 갖추고 있다. 

�

인터넷 웹사이트

www.yes-pc.net 평창군청 문화관광홈페이지

문의전화 (033) 330-2753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대중교통정보

- 서울방면 :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타고 횡계터미널에서

하차. 선자령까지 택시 이용(하루 12회 운행. 3시간 소요)

- 대구, 원주방면 : 원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타고 횡

계터미널에서 하차

자가운전 정보

- 수도권

서울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

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 경상권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 충청권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진입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횡계

IC - 456번 지방도 -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여행정보


